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2.08.12 

디앤씨미디어, 2Q 매출액 136억 원 기록… “전년比 16.5%↓” 

▶ 전년比 매출액 16.5%↓ 

▶ 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전사적인 역량 집중…웹툰 신작 출시, 해외 시장 확대 등 기대 

 

<2022-08-12> 웹소설∙웹툰 Contents Provider 디앤씨미디어(263720, 대표이사 신현호)는 2022년 2분기 

기준 매출액 136억 원, 영업이익 8억 원을 달성했다고 12일 공시했다.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.5% 

감소했으며,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0.5% 감소했다. 

 

디앤씨미디어 관계자는 “웹툰의 신작 런칭 공백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내 및 해외 웹툰 매출 부진이 매

출액 감소로 이어졌다”며 “글로벌 인기작 ‘나 혼자만 레벨업’ 본편 완결에 따른 매출 감소도 영향을 미

쳤다”고 설명했다. 

 

웹소설 및 웹툰 업계 전반에 걸친 연봉 상승, 웹툰 ‘스튜디오 방식’ 조직 구축을 위한 인력 충원으로 

인한 인건비 상승, 더앤트 인수로 인한 사업결합원가배분 과정에서 식별가능 무형자산 상각 등 전반적

인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은 감소했다. 

 

다만, 2022년 7월 픽코마에 ‘베아트리체’, ‘만렙 공녀는 오늘도 무료하다’ 등 2개 작품을 런칭했으며, 8월

에는 픽코마 유럽을 통해 프랑스 시장에 ‘나 혼자만 레벨업’을 런칭해 해외 웹툰 매출 부진을 만회할 

계획이다.  

 

또 실적 개선을 위해 올해 9월에 ‘나 혼자만 레벨업’ 웹툰 외전 런칭에 이어 기존 ‘나 혼자만 레벨업’ 

세계관을 확장한 웹소설 스핀오프(Spin-off)도 4분기에 런칭할 계획이다. 이후에는 웹소설 스핀오프

(Spin-off)에 기반한 웹툰까지도 런칭하면서 ‘나 혼자만 레벨업’에 대한 스토리 및 IP(지적재산권)가 더

욱 확장될 예정이다. 

 

디앤씨미디어 신현호 대표이사는 “웹툰 ‘스튜디오 방식’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제작 프로세스 구축이 

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, 인력 충원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은 제한적”이라며 “특

히 올해 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매월 작품 1개 

이상의 신작 출시가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 

 

 

 

 

 

 

 



 

 

[참고자료] 

<디앤씨미디어 2022년 2분기 실적> 

<단위 : 백만 원> 

구분 2022.2Q 2021.2Q YoY 

매출액 13,648 16,352 -16.5% 

영업이익 789 4,044 -80.5% 

당기순이익 1,000 3,121 -68.0% 

 


